
 

드러켄밀러 분기말 포지션: 1분기 말 엔비디아 비중을 크게 축소하고 러셀2000 

지수 콜옵션을 대량 매수. 마이크로소프트, 쿠팡의 높은 보유 비중은 유지 
 드러켄밀러 주요 보유종목 주가: 엔비디아는 1분기 강력한 랠리 이후 2분기 

보합세. 테크리소시스 등은 2분기에도 강세. 러셀2000은 아직 반등 미약 

 

 

 
자료: Bloomberg, SEC,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  (* 엔비디아 보통주 9.1%, 콜옵션 7.2%)  자료: Bloomberg,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순위 종목명 비중 순위 종목명 비중

1 러셀2000 콜옵션 15.1 1 엔비디아 및 콜옵션* 16.4

2 마이크로소프트 10.7 2 마이크로소프트 12.2

3 쿠팡 9.1 3 쿠팡 11.1

4 테크 리소시스 4.7 4 일라이 릴리 7.0

5 비스트라 에너지 4.2 5 테크 리소시스 7.0

... ...

7 엔비디아 3.6 10 비스트라 에너지 2.7

24년 1분기말

뒤켄 패밀리 오피스 (드러켄밀러)

보유 비중 상위 종목

23년 4분기말

뒤켄 패밀리 오피스 (드러켄밀러)

보유 비중 상위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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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소리를  들어라  
 

주식 드럽게 잘하는 드러켄밀러 
 

Market Commentary 

[시황/전략] 이웅찬(2122-9188) wlee@hi-ib.com   

◼ 주식 잘 하는 드러켄밀러는 1분기 말 엔비디아 보유 비중을 크게 줄이고 러셀2000 콜옵션을 매수 

◼ 포지션을 크게 움직이고, 탑다운 관점에서 접근하며, 과열의 끝은 피하는 것이 그의 투자 철학 

◼ 소문난 잔치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드러켄밀러는 일단 잔치에서 빠져 있을 것. 다른 보유 주식은 2분기 강세 
 

유명 투자자 드러켄밀러는 3월 말 즈음 엔비디아 주식 비중을 축소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워낙 포지션을 크게크게 움직이는 

드러켄밀러다 보니 비중 축소 폭이 클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5/15에 SEC 13F 공시를 통해 보유 비중이 발표되며 콜옵션 포함 지난 연말 보유 

비중의 70% 이상을 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포지션을 크게 움직이는 것은 드러켄밀러의 원칙입니다. 그는 1990년대 조지 소로스의 퀀텀펀드에서 일했습니다. 92년 파운드화 공매도를 

소로스에게 제안했는데, 소로스는 그의 의견을 듣고 파운드화 폭락이 확실하다면 베팅 금액이 너무 작다고 질책했습니다. 결국 퀀텀펀드는 

100억달러나 파운드화를 매도했고, 영란은행은 굴복했으며, 펀드는 엄청난 수익을 챙겼습니다. 

에너지 부문 애널리스트로 커리어를 시작한 그는, 기업을 세세하기 알기보다는 주가를 움직이는 드라이버를 찾는 탑다운 방식의 접근 방법을 

취하는 투자자입니다. 엔비디아 비중을 축소한 것 외에도 최근 아르헨티나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르헨티나의 정부 개혁을 보고 

유동성 높은 5개 종목을 선정해 매수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유동성 높은 종목을 선정했다는 것은 빠져나올 것도 염두에 두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기업보다는 매매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올 해 아르헨티나 지수는 급등했고 매수 종목은 아직 13F에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드러켄밀러는 닷컴버블 기간의 일화를 자주 언급했습니다. IT 주식을 아예 피했던 버핏과 달리 그는 99년 IT 주식을 보유해 큰 이익을 냈고 

2000년 1월 매도했지만, 주가가 더 오르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 다시 따라 샀다가 큰 손실을 입고 교훈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엔비디아 

비중 축소에 대해서도 그는 AI에 대해 장기적으로 낙관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과열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그에게 버블을 

경계하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분기 중 엔비디아를 차익실현한 대신, 러셀2000 지수의 콜옵션을 매수했습니다. 워낙 저평가되어 있고, 금리 인하에 민감하며, 기대는 낮고, 

미국 경기가 크게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면 러셀 콜옵션 매수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러셀2000 지수는 아직 크게 오르지 않았지만, 

대신 테크리소시스, 비스트라에너지 같은 주요 보유 종목의 상승은 2분기에도 이어졌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월 말 일시적으로 조정받은 주가는 다시 고점을 회복했고, 실적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독보적인 기술 우위와 AI 투자 경쟁 덕분입니다. 인텔이나 AMD가 따라오려면 한참 멀었고, TSMC의 생산은 늘고 있으며 수요는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애플은 AI를 도입하면서 Chat GPT를 탑재하기로 결정했는데, AI 모델 개발 투자 경쟁보다는 소비자에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확대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소문난 잔치가 되었고, 기대는 높은데 가이던스가 그 이상 상향될 수 있을지 여부는 알기 

어렵습니다. 드러켄밀러가 팔았던 주식을 다시 사지 않았다면 그는 이번 잔치에는 빠져있을 것입니다. 보유한 다른 주식의 2분기 성과는 

괜찮았습니다. 여튼 주식 드럽게 잘 하는 드러켄밀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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